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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1호법정에서 있었던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의 최종선고에서 대법원 법정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박성갑 외4525)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법정은 판결사유에 대하여는 거론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은 판결문이 도착되는 즉시 판결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기대이상의 선전을 하며 다수의 국회일꾼을 배출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모든 노동자, 농민, 서민, 진보적 지식인. 청년학생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만들어낸 커다란 승리이다.
이번 총선 승리의 의미는 첫째 해방 이후 지속되어왔던 기득권세력의 국회독점이 종식되고 보수수구세력의 지배연합에 강력한 파열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지역주의와 혈연, 학연 등의 전근대적 기준에 의해 왜곡되었던 정치가 근대화된 기준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사건이며 셋째 그동안 정경유착 속에 부패세력들의 정쟁으로 얼룩졌던 국회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노동당을 2000년 1월 30일 창건했고 당 사업이 노동자와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고난의 행진을 계속해왔다.
창당 5년 만에 원내진입의 쾌거를 이루면서 민중들의 진정한 이해를 대변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귀중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결코 여기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당면해서 이라크파병철회, FTA재협상 등 민족의 삶을 좌우할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해소 등 엄중한 민생과제가 놓여있다. 
우리 민중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회 몇 석 얻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것이다. 여전히 수구보수반동 세력들의 지배권력은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강고하며 형태를 바꾸어서 재생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승리를 당당히 선언하되 자만하지말고 제2, 제3의 혁신을 통해 전체 민중의 희망으로 우뚝 서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제 역할을 하도록 우리 노동자, 민중이 격려하고 감시하며 같이 노력할 때 오늘의 귀중한 승리가 더욱 알찬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다.
노동자들의 행복을 위해, 억압받고 소외된 이 땅 민중들의 행복을 위해 민주노동당 승리의 축배를 들자!
이제 막 힘차게 출발한 진보정치와 함께, 자랑스러운 민주노총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닻을 올리자!
2004. 4.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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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 대법원 선고 패소


판결문 도착 즉시 판결사유 조합원에게 전달예정 





부패와 수구의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한다!














